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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2025 상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

② 2025 상반기 한-EU 협력 주요 진전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① EU,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에 시너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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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라이즌 유럽 및 FP10 관련 논의

- 한국은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1월부터 

한국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지난 7월 17일 벨기에에서 대한민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서명식 개최

※ KERC에서는 클러스터별 워크프로그램 2025, 2026-2027 초안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제공

- 지난 2월 EU 대표단은 인도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초대장 

전달한 바 있으며, 이집트는 학문의 자유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호라

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 호라이즌 유럽의 후속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P10이 집행위의 새로운 

경쟁력 기금에 통합될 것이라는 추측과 우려가 발생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FP10 예산 규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예산 

증액보다 개혁과 간소화를 우선시하고자 함을 언급.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FP10의 독립 예산 항목 유지를 확언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FP10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럽 

경쟁력 기금과 연계될 것임을 밝힘

ㅇ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및 유럽경쟁력기금(ECF)

- 7월 집행위는 약 2조 유로에 달하는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제안서를 발표. 차기 MFF에서는 유연성 강화, 간소화된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 맞춤형 전략, 경쟁력 제고, 새로운 자체 자원 패키지를 도입.

동 MFF 제안 채택에는 이사회 만장일치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EU의 R&D 투자 확대 촉구(11.7) 2025 상반기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주요 이슈

https://k-erc.eu/2025/07/news-activities/27961/
https://k-erc.eu/2025/05/horizon-europe-category/25595/
https://k-erc.eu/2025/07/horizon-europe-category/28083/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33/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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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호라이즌 유럽(FP10)은 4개 핵심축*을 기반으로 하며, 필라2는 유럽 

경쟁력기금(ECF)과 전략적으로 연계

* 필라1 우수과학, 필라2 경쟁력과 사회, 필라3 혁신, 필라4 유럽단일연구공간

- 집행위는 2028~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현재의 약 두 배인 

1,750억 유로로 증액

- 유럽경쟁력기금(ECF) 예산은 4,090억 유로로, 4개 분야(청정전환·탈

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바이오테크·농업·바이오경제, 국방·우주)에 

지원 집중. 이 중 호라이즌 유럽에 1,750억 유로, 나머지 2,340 유로는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배분

-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적 도구로 재편하는 유럽 경쟁력기금 도입으로 

준회원국들은 큰 변화를 마주했으며, 이에 준회원국들은 해당 기금에도 

가입해야 전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우려 표명

ㅇ 경쟁력 강화 전략 및 관련 조치

- 집행위는 1월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 이는 

혁신 격차 해소,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함

- 동 경쟁력 전략과 연계하여 집행위는 다양한 전략과 조치를 발표. 3월 

집행위는 유럽의 인적 자본 개발을 지원하고 유럽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ion of Skills(기술연합) 이니셔티브를 발표

- 5월 발표된 유럽 단일시장 전략은 EU 내 무역과 투자 저해 장벽 제거,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 촉진,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등 포함

- 또한 집행위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여, 스타트업의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7월에는 유럽을 기술분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양자 전략 및 

생명과학 전략을 발표

-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는 새로운 ‘문샷(moonshot)’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 이는 연구혁신부터 실증, 개발, 배포까지 연속적 자금 지원 구조를 

가지고, 유럽 경쟁력 및 정략적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

https://k-erc.eu/2025/01/europe-trends/23126/
https://k-erc.eu/2025/03/europe-trends/23689/
https://k-erc.eu/2025/05/europe-trends/26435/
https://k-erc.eu/2025/06/europe-trends/26479/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7873/
https://www.euronews.com/next/2025/08/11/tech-expert-embracing-ai-is-key-to-bridging-productivity-gap-between-europe-and-the-us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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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U 이사회 폴란드(상반기) 및 덴마크(하반기) 의장국

- EU 이사회 의장국은 6개월마다 순환하여 정치·정책적 업무를 조정하며,

덴마크는 폴란드의 뒤를 이어 키프로스에 의장직을 넘겨줄 예정. 현재 

진행 중인 18개월간의 3국 공동 의장국(폴란드-덴마크-키프로스)의 핵심 

우선과제는 안보, 경쟁력, 유럽 민주주의임

- 2025년 상반기 이사회 의장국 폴란드는 슬로건으로 “안보, 유럽!”을 

선정했으며, 국방, 경제, 식량, 건강,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

- 2025년 하반기 의장국 덴마크의 슬로건은 "변화하는 세계 속 강한 유럽

(A Strong Europe in a Changing World)"이며, EU의 안보 자립, 경쟁력 

강화, 녹색 전환을 주요 목표로 설정 

ㅇ 연구자 유치·경력 개발 정책

- 집행위는 Choose Europe for Science 패키지 발표. 이를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 보장, 연구자 재정 지원, 혁신·비즈니스 촉진, 연구자 유럽 유치 강화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 2,250만 유로 규모의 MSCA Choose Europe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초기 경력 연구자에게 2~3년간의 EU 재정 지원 후, 기관이 

2년의 추가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경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 프랑스 정부는 보건·기후변화·디지털·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과학자와 

자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결하기 위한 Choose France for Science

프로그램을 출범. 독일도 ‘1,000 head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학자 등 

국제 과학 인재 유치를 계획

- MSCA는 연구자 주도 연구 지원과 경력 발전 기회를 확대해 연구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전망을 높이고, 기관의 급여·채용 조건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유럽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Choose Europe 패키지 일환으로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6년부터 

7년간 최대 700만 유로의 ‘ERC+’ 슈퍼그랜트 공고 개시 예정

-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의 WIDERA(참여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총 2,900만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도시를 과학 허브로 전환(600만 유로), 초기 경력 

https://k-erc.eu/2025/01/europe-trends/23089/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7592/
https://k-erc.eu/2025/05/europe-trends/25298/
https://k-erc.eu/2025/05/europe-trends/25254/
https://k-erc.eu/2025/05/europe-trends/25254/
https://k-erc.eu/2025/05/europe-trends/25167/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23/
https://k-erc.eu/2025/02/europe-trends/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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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근무환경·경력 기회 확대(2,000만 유로), 연구 결과의 사회·경제적 

활용 촉진(300만 유로)을 추진할 것을 발표

ㅇ 성평등 및 참여확대 계획

- 집행위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GEP) 관련 규정 

완화 시도. 그러나 성주류화와 같은 다른 EU 정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연구계와 회원국의 반발을 받아 제안 철회. 따라서 GEP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논의는 2026~27년으로 연기

- 유럽의회 참여 확대(Widening) 전담팀은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가 참여 

확대 정책의 실효성 및 참여 확대 수단 간의 상호 연계성을 제대로 분석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자금 지원 비율 증가 등 긍정적 수치에도 불구

하고 정책적 함의와 구조적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

- 호라이즌 유럽의 Twinning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Widening

국가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Widening 국가

들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하며, 네트워킹 

위주가 아닌 연구 활동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서 참여확대국 2단계 차등 지원 

방안 도입을 제안. 15개 국가를 더 많은 진전을 보인 전환(Transition)

국가와 여전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참여확대(Widening) 국가로 구분

하려는 계획

ㅇ ERA 정책 의제 및 교육·연구혁신 전략 추진

- 지난 2월 집행위는 2025~2027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의제 권고안을 

채택하여, 오픈사이언스·연구인프라·연구경력 등 구조적 정책과 함께 과학 

분야 AI, 연구 보안, 정책을 위한 과학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설정. 5월 

이사회는 2025~2027년 ERA 정책 의제 권고안에 합의. 현재 연구자·지식·

기술의 단일시장(EU의 ‘제 5의 자유’) 완성을 위한 ERA 법안 제정에 착수

하였으며, 관련 의견 수렴 진행중

- EU 집행위는 2028~2034년 Erasmus+ 예산을 408억 유로로 확대해 교육 

이동성·포용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문화·미디어·시민사회를 위한 신규 

AgoraEU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럽 시민 역량과 사회 회복력 강화를 추진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62/
https://k-erc.eu/2025/07/europe-trends/2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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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연구혁신 전략

- (보건) EU 집행위는 ‘건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

(SRIA)’를 발표하여 연구혁신 자금 지원 기관들이 기후변화와 보건 문제에 

대한 향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로드맵을 제시

- (보건) 3월 발효된 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은 연구자와 기업이 국경을 

넘어 보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임상시험 효율성, 희귀 질환 연구, AI 기반 의료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지만, 데이터 오용 방지·강력한 거버넌스·익명화 표준이 필요

- (환경) EU는 혁신적 수운 협력 프로젝트(SUSTAINSEA, SOL, GREENMOTRIL,

IRIS 등), 유럽의 해양과 수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EU 미션, 해양 보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 (국방) 집행위는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계획. 이에 따라 유럽혁신위원회(EIC)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하여 국방 및 이중용도 

스타트업 지원

- (국방) 집행위는 지난 7월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인한 인도적 위기 

심화에 대응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호라이즌 유럽 혁신 보조금(EIC

Accelerator) 참여를 제한하는 제안을 발표. 이는 군사·안보적 이중용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위의 표적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AI) EU 이사회는 과학 분야에서의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사회 결론의 초안을 발표. 또한 

집행위는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AI법 준수 지침을 발표해 AI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범용 AI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https://k-erc.eu/2025/06/europe-trends/26722/
https://k-erc.eu/2025/06/europe-trends/26722/
https://k-erc.eu/2025/03/europe-trends/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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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서명식을 통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정식 가입

- 한국이 2025년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유럽

연합은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 과도기적 조치를 취함. 이에 따라 

한국 연구자와 기관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 공고에 준회원국으로 참여 

가능해짐

- 지난 2월 유럽연합 이사회는 한국의 분담금을 포함한 협약의 법정 

문안을 발표.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의 남은 3년 동안 분담금으로 

2,250만 유로 납부 예정

- 7월 17일에는 벨기에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서명식을 개최.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

- 한편, 한국과 EU는 디지털무역협정(DTA) 협상을 타결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

https://k-erc.eu/2025/02/europe-trends/23448/
https://k-erc.eu/2025/02/europe-trends/23448/
https://k-erc.eu/2025/07/news-activities/27961/
https://k-erc.eu/2025/03/europe-trends/2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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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향후 발표될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에서 두 인프라 간의 시너지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

- 집행위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5월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기술 

인프라 컨퍼런스를 요약. 회의에는 4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 인프라(RI)와 기술 인프라(TI)의 통합 강조됨

- 참석자들은 공동 서비스 제공, 통합 접근 창구, 자금 지원 수단 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

- Cesaer 그룹 사무총장 Björnmalm은 이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며 단일

시설이 박사과정 학생, 스타트업, 대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핵심은 지식 삼각축(연구-교육-혁신) 전반에 걸쳐 창출되는 가치라고 언급

- 보고서는 기술 인프라 환경의 분절화가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율된 범유럽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장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행사 발표자들은 연구·기술인프라(RTI)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EU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

-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이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Cesaer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국가 자문위원 그룹 등은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전략은 올해 3분기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보고서는 동 행사가 그 필요성과 기대 수준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infrastructure/2025/8/Synergies—m
ust-be-central--to-EU-research-and-tech-facilities-plan.html

 EU,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전략에 시너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8.14)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cd6caf89-7726-11f0-9af8-01aa75ed71a1/language-en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infrastructure/2025/8/Synergies--must-be-central--to-EU-research-and-tech-facilities-plan.html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infrastructure/2025/8/Synergies--must-be-central--to-EU-research-and-tech-facilities-plan.html

